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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경기시민예술학교 공모에 있어 각 기초문화재단이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각, 

연극,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안한 점은 시민 대상의 전문적 예술 

경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기시민예술학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

였습니다.

 하지만 재단 담당자들이 보여준 문화예술교육 실행 의지에 비해 경기시민예술학교가 지향

해야 할 중요한 가치, 방향성에 대한 지원기관의 이해와 관점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공공예산 지원의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해야할 역할에 대한 기관, 

혹은 기획자의 다소 부족한 인식이 사업계획에도  반영된 경우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는 앞으로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 함께 해결해 가야할 과제라고 이해하며, 

기초재단은 제안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참가자 개인이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섬세하고 진지한 고민을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기시민예술학교가 지역 내 평생학습과 단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되어 예술활동이 경기도민의 일상 속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